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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로켓배송 시작, 2018년 현재 누적 배송상품 10억 개 달성� 
상품 매입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통합해 고객경험 업그레이드� 
쿠팡플렉스 등 새로운 혁신을 통해 로켓배송 성장 이어갈 것 

2018. 9. 20. 서울 — 이커머스 기업 쿠팡(대표 김범석, www.coupang.com)은 로켓배송 누적 배송 상품이 4년여 만에 10억 개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고객이 상상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로켓배송은 자체 기술로 운영하는 물류
센터를 세우고 직접 고용한 택배기사를 통해 상품을 배송했다. 상품 구입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처리하는 독창적인 엔드투엔
드(end-to-end) 이커머스였다.�

고객들은 로켓배송을 사용하면 필요한 상품 대부분을 다음날 받아본다는 점에 열광했고 쿠팡은 매년 빠른 성장을 이어갔
다.  처음 로켓배송이 시작된 2014년의 연간 배송 상품은 2300만 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9월 15일 기준으로 이미 2
억6100만 개를 배송 완료했다. 4년여 만에 열 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쿠팡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로켓배송 상품 품
목도 현재  약 350만 종에 이른다. 일반 대형마트의 상품 셀렉션은 약 5만 종 수준이다.� 

쿠팡은 로켓배송의 혁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연말까지 1000명의 쿠팡맨을 신규 채용한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쿠팡플렉스’라는 새
로운 개념의 배송 일자리도 선보였다. 쿠팡플렉스 지원자는 자신이 원하는 날짜만 선택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낮 시간을 활용하
고 싶은 가정주부 등으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나비드 베이셰 쿠팡 이커머스 SVP는 “쿠팡의 로켓배송 누적 배송량 10억 개 돌파는 쿠팡만의 첨단 물류 인프라와 수백만 종의 셀
렉션, 가격 경쟁력, 탁월한 고객 서비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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